
“언젠가 한 번은 쓰겠지”, “쓰지는

않지만버리기아까워서”….

이런 이유로 집안 구석에서 먼지만

쌓여가는 물건들이 한 두 개씩은 있

을 것이다. 나에게는 소용이 닿지 않

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지

모르는 물건들. 이들이 먼지를 벗고

제 주인을 만나는 곳이 바로 재활용

품점이다.

지난해 10월 문을 연‘아름다운 가

게(공동대표 박성준, 손숙)’는 자신에

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

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기

증받아판매하고, 이익금을그늘진곳

의 사람들을 위해 쓰는 알뜰가게다.

100원짜리 밥그릇에서 30만원짜리

정수기까지 이곳에서 팔리는 모든 물

건은 시민들이 기증한 것이다. 하루

평균 50여명의 기증자와 300여명의

손님이 찾는‘아름다운 가게’에는 물

건 수리와 정리, 판매를 담당하는 자

원봉사자만도 100명이 넘는다. 이런

이웃들의 정성과 활동가들의 땀이 어

우러져, ‘아름다운가게’는지난해12

월 말기암으로 고생하는 60대 독거노

인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쌍둥이 자매

에게 치료비와 생활비 등 1천만원을

지원할 수 있었다. 18일에는 2호점인

삼선교점이문을열예정이다.

전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(회장 박

철순)는 전국 120개 재활용센터를 통

해 가전, 가구제품 등을 수거해 수선

을 거쳐 저렴하게 판매하는 단체. 전

국 어디서나 1588-7272로 전화하면

가까운센터로연결되며, 인터넷홈페

이지(http://www.recycle.or.kr)에서 각

지역별센터를검색할수있다.

재활용센터중전국최대규모인인

천 중구 신흥동 정부물품 재활용센터

는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, 국영기업

체, 국공립학교 등 2000여 곳에서 가

져온사무용집기류들이가득하다. 복

사기, 팩스 등 사무용품이 주류를 이

루며 중고 컴퓨터가 특히 많다. 구입

후 1개월까지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

다. 서울시교육청과 경실련이 1991년

문을 연‘알뜰가게’는 관내 학교와 일

반인들로부터 수집한 물품들을 저렴

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결식아

동을돕는일에사용하고있다. 

서울 중구청이 마련한‘재활용 문

화관’은 생활용품 재활용 참여도를

높이기위해재활용품전시관, 녹색알

뜰매장, 재활용품체험실습장등을갖

추고 있어 지역민들의 발길을 끌고

있다. 녹색알뜰매장에서 판매하는 중

고용품과 체험실습장에서 주민들이

직접 만든 비누, 휴지, 샴푸 등의 판매

수익금은 지역 내 불우이웃을 돕기

위한성금으로쓰인다. 

최근에는 인터넷에도 중고물품을

사고파는벼룩시장이열리고있다. 

종합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옥션,

이쎄일, 와와등의인터넷경매업체뿐

아니라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이 입었

던 옷이나 물건 등을 올려놓고 팔기

도한다. 

여수령기자 snoopy@buddhapia.com

news.buddhapia.com

10년 전에 있었던 일부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

야겠습니다. 10년 전 어느 날 은주가 저를 찾아왔

습니다. 은주는 제가 잠시 고등학교에서 교편을

잡고있을때저를따랐던제자였습니다.

저희 집을 찾아 온 은주는 몹시 지친 표정을 짓

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, “선생님 저 이혼할래

요.”하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 은주

의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

지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꺼내리라고

는 생각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했습니

다. 그래서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느냐고 묻자

은주는“너무지옥같아서요.”라고했습니다. 

연애시절, 아름다운 전원주택 도면을 가지고 나

와서, 이런 집에서 살게 해 주겠다고 굳게 약속한

남편은 결혼 후 전원주택은 고사하고 연립주택 지

하방으로도 나앉지 못하는 무능함만 보여주고 있

다고 했습니다. 소

위 말하는 부잣집

마마보이인 남편

은 결혼 후에도 어

머니 치마폭을 떠

나지 못하고 어머

니 보호 속에 안주

하기를 좋아했는

데, 그러다 보니

자신이 독립해서

무엇인가를 이루

려는 의지는 아예

가지고 있지 않다

고 합니다. 어머니 역시 아들을 독립시키려 하지

않고 늘 자신 주위에서 맴돌게 하고 싶어 한다고

했습니다. 여행을 가고 싶으면 아들을 운전시켜서

데리고 가고, 먹고 싶거나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

아들과함께다니면서그일을하고말이죠.

그렇게 살다 보니 경제력도 어머니가 그대로 쥐

고 있어서 은주는 목욕비조차도 시어머니한테서

타 써야 했답니다. 결혼 초에는 자신의 그런 결혼

생활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남편과 싸우기도 하고

남편을 설득시켜 보기도 했지만 편안함에 길들여

진 남편은 자신이 머물러 있는 안전궤도를 이탈하

려하지않았습니다.  

시어머니 역시 좋은 집에서 늘 맛있는 것 해먹

고 편안히 살고 있는데 네가 무슨 불만을 가질 게

있느냐는 식으로 며느리를 대한다고 했습니다. 시

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고 혼자된 시어머니

는 유산으로 서울 근교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황

금 알을 낳아서 아들로 하여금 돈을 벌 필요를 느

끼지 않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말하자면 노력

하지 않고 얻은 부(富)가 노력하지 않고 살려는 아

들을만든것이지요. 

그런 속에서 아들 하나를 낳고 10년 넘게 결혼

생활을 해 온 은주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시

어머니와 남편이 유럽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

서라고 했습니다. 전혀 미안한 표정 없이 당연한

듯 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

은주 가슴속엔‘이혼’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

새겨졌다고 합니다. 은주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

저는, ‘그럼 아이 는 어떻게 할 거냐?’고 물었습니

다. 그러자 은주는 그 문제도 이미 결심한 듯, 아이

는 시댁에 두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

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이 인간답게 사는 것보

다더중요한건없다고단호하게말했습니다. 

그 날 저는 은주한테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간

곡하게 당부했습니다. 이혼을 한 후 얻게될 어떤

성취감이나 행복도, 엄마 없는 집에서 자라게 될

아들의 슬픔보다

더 클 수는 없다

고 하면서요. 하

지만 남편과 시어

머니에 대한 적대

감으로 똘똘 뭉쳐

있는 은주는 제

말을 귀담아 들으

려고도 하지 않고

돌아갔습니다. 

그러고 10년의

세월이 흘러갔습

니다. 그랬는데

며칠 전에 은주가 다시 저를 찾아 왔습니다. 저와

마주 앉은 은주는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

히 이야기 했습니다. 시어머니가 당뇨를 앓고 있

어 뒷바라지 하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

음은많이편해졌다고하면서요. 

“이혼을 하기 위해 남편하고 법원까지 갔는데,

이혼을 한 후에 얻게 될 어떤 성취감이나 행복도

엄마가 없는 집에서 자라게 될 아들의 슬픔보다

더 클 수는 없다고 하시던 선생님 말씀이 자꾸 생

각나는 거예요. 그래서 도장을 찍지 못하고 되돌

아 왔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 그 때 도장을 찍지

않은 게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때는 제

행복이 모든 것에 우선 한다고 생각했는데, 자식

의 불행을 보고 있는 한 제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

다는 걸 나중에 안 거죠. 가정을 지킨다는 건 정말

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성공도 없는 것 같아요. 선

생님, 저희아들이번에고대에합격했어요.”

은주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. 그녀

의 미소 속엔 인생을 이해하는 중년부인의 지혜가

깊숙이배어있었습니다.        化緣 (02)704-3577

“내 행복 아들의 슬픔과 바꿀 수 없어”

인생의 이해

소설가 남지심의

化緣에서 찾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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깻잎 10장, 미삼(인삼 잔뿌리)

50g, 단호박1/4개, 대추8개, 밀가루

1컵, 소금, 식용유적당량

1. 깻잎과 미삼은 깨끗이 씻어

물기를 닦는다. 대추는 돌려 깎아

씨를 빼 채썰고, 밤은 껍질을 벗

겨채썬다.

2. 단호박은 쪄서 속만 으깬 후

채썬대추, 채썬밤과섞는다.

3. 밀가루를 걸쭉하게 반죽하

여튀김옷을만든다.

4. 깻잎에 ②의 단호박 반죽을

적당히 넣고 미삼을 가운데 놓은

다음 돌돌 말아 튀김옷을 입힌다.

170℃기름에노릇하게튀긴다.

단호박 깻잎튀김

희담석 찜질팩은 근육통, 신경

통, 관절염 등으로 쑤시고 결리는

부위에 사용하면 세포의 활력을

높여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

과를볼수있다. 

전자렌지에 3분 정도 가열하거

나 끓는 물에 10분 정도 데운 후

수건 등으로 싸서 사용한다. 값 3

만8천원.

www.mahamall.co.kr

아픈 곳 세포활력 높여 통증 덜어

희담석 찜질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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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서울안국동에문을연‘아름다운가게’를찾은사람들이물건을고르고있다.

단체 연락처 인터넷주소
전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(02)876-9101 http://www.recycle.or.kr

(주)한국리싸이클링 (02)831-1460 http://e-recycling.co.kr

(사)재활용환경개발협회 (053)745-7289

(사)생활자원재활용협회 (053)754-7271

아름다운가게 (02)3676-1004, 5353 http://www.beautifulstore.org/html/

경실련알뜰가게 (02)2237-6272 http://market.ccej.or.kr/

서울중구재활용문화관 (02)2260-1557

경불련내친구초록이 (02)926-5616

인터넷벼룩시장 www.daoso.co.kr 

www.jangter.com/korea

www.tomatonet.com/mart

www.findused.co.kr 

www.mchange.co.kr 

www.swap7.co.kr 

www.ugauga.co.kr 

www.buy4989.com 

www.ot4989.com

www.internetar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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